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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조량부족딸기멜론생육저조 지역농가울상

10년간평균일조시간비해25%↓

담양딸기곰팡이번져상품성뚝

담양딸기나주멜론농가이중고

일조량부족으로피해 재해인정

전남도,농작물피해접수 조사중

지난해12월부터지난2월까지전남지역평균일조시간이최근10년간전국평균177시간보다25%감소해딸기생육지연, 기형등이발생하고있다.

일조량감소로멜론겉표면에균이내려앉아열매가썩고줄기는갈변됐다.

담양고서에서딸기하우스를운영하는배진영씨가일조량부족으로채여물지않은딸

기를가리키고있다.

일조량부족으로전남지역농가들이울

상을짓고있다. 담양딸기재배농가에서

는일조량부족과잦은비로딸기상품성

을잃었다.나주멜론재배지도부족한일

조량으로상품성이떨어졌으며이를보충

하기위한난방전기가동으로농사비용

부담도 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 농가들

은일반재해기준이아닌특수재해에상응

하는피해보상을해줄것을요청하고있

다. 전남도는부족한일조량으로인한농

작물피해를재해로인정해줄것을수차

례건의해농작물피해신고접수를토대

로조사에나선다. 전남농업인들이안정

적인영농활동을지속하도록 농작물재

해보험가입지원에나설계획이다.

●담양고서딸기농장작황부진

햇빛이부족하니주렁주렁매달려있어

야할 딸기의상품성가치가떨어지고있

습니다. 수확해도상품화할수없는딸기

가수두룩하네요.

담양군고서면한딸기농장.농장비닐

하우스실내에는달콤한딸기향대신수

분기를머금은곰팡이내음이진동했다.

장화를신은채바구니에딸기를수확

해담고있는배진영씨는익지않고잿빛

을띄는딸기들을골라내며한숨을내쉬

었다.

3월이면한창딸기를출하해야하지만

일조량 부족으로 딸기가 기형이 되거나

곰팡이가 슬어 제대로 수확조차 못하고

있다.

딸기는꽃피는기간이 5일에불과하지

만잦은비로수분이제대로이뤄지지않

아꽃에곰팡이까지발생했다.

배 씨는 지난해 3월 하루에 딸기 150

박스출하해수익을올렸으나요근래 10

박스도안돼예년 10분의 1 수준에불과

하다며 2개월째 수입도 없는 실정이어

서딸기농사를포기해야 할까 고심중이

라고말했다.

딸기 생육 피해가발생한원인은변덕

스러운날씨탓이다. 기상청에따르면지

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나주담양

등전남주요지역평균일조시간은 133

시간으로최근 10년간전국평균일조시

간(177시간)보다 25% 감소했다. 2월에

는비가 15일이나내려일조량부족으로

딸기 등 생육지연기형 발생 원인이 됐

다.

저조한일조량탓에곰팡이균을제거할

수없어어려움을겪고있다.

배씨는 햇빛이들어곰팡이균을말려

줘야제거되는데약품방제를해도없어

지지 않는다며 꽃에 곰팡이가 낀 것을

제거하고썩은딸기를골라내는게하루

일과다.딸기모종값난방비용등이올라

딸기를재배하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

배씨는정부차원의지원책마련을호

소했다. 배씨는 한창 자라고 있어야 할

딸기에곰팡이가피어있다.과실모양은

울퉁불퉁하고꽃에도곰팡이가피어있

어수확이가능한딸기가5개중1개도안

된다며 정부가나서피해농가를지원하

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

다.

●일조량저조멜론생육지장

일조량부족으로인한딸기에이어멜

론작황상황도마찬가지. 나주시세지면

내정리202한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에

들어가보니초록빛생기를띄는멜론대

신갈색빛으로말라비틀어진잎만무성

한모습이다.

바람빠진축구공마냥쭈그러든멜론을

가리키는 김병오 나주세지멜론연합회장

얼굴에는수심이가득했다.올해멜론생

육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2310㎡430평

비닐하우스 3곳에서멜론을재배중인김

회장은 흐린날이많고눈비가자주내려

지난해보다일조량이 30% 줄었으며멜

론크기도작아 상품가치가 없어졌다며

충분한햇볕을받지못해멜론겉표면에

균이내려앉아열매가썩고줄기는갈변

됐다. 무릎병잎마름병과썩음병 등으로

품질이떨어져특품조차기대할수없다

고말했다.

높은 당도로 제값을 받으려면 풍부한

일조량이 기본이다. 설상가상일조량부

족으로난방비에대한부담도커지고있

다.

김회장은 멜론농사는 7~9월휴지기

를제외하고 9개월간2.5기작을한다.난

방은10월부터 4월까지이어져생육기에

는 영상 18도, 과실이 커지는 비육기는

23도를유지해야한다며 일조량이부족

해하우스1동당온풍기 6대씩총3동 18

대를 가동했는데 지난해 전기 요금만

3000만원이상나왔다고말했다.

김회장은농작물피해현황을행정복지

센터에접수해둔상태다. 투입비에상응

하는피해보상이이뤄져야한다고했다.

김회장은 일반재해기준정부피해보

상기준액이한동당30~50만원선으로책

정돼있다. 3개월멜론을키우기위한투

입비용대비 턱없이부족한금액이다. 특

수재해상황으로보고농가들이다시농사

를재개할수있는보상금액을책정해주

는게급선무라고밝혔다.

●전남도,농작물피해조사착수

전남도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농업재해로인정됨에따라농작물

피해조사에돌입했다.

작물 피해를재해로인정해줄것을정

부한결과받아들여져지난5일까지농작

물피해신고접수등을받았으며본격조

사에착수할계획이다. 일조량부족이농

업재해로인정된것은지난 2010년에이

어두번째다.

전남도는최근 30년 평균지역별일조

량 분석과 타 지역 동일 작물 대조군 비

교, 품목별피해분석을통해농작물피해

를입증하고지난2월부터일조량부족으

로인한농작물피해를재해로인정하도

록정부에건의한바있다.

김영록전남도지사는 동계 일조량 부

족으로생육피해와난방기사용으로경영

난가중이겹친어려운상황을극복하기

위해농업재해로인정해줄것을건의한

결과물이라며 전남 농업인들이 농사활

동을펼칠수있도록농작물재해보험가

입지원을확대해가겠다고밝혔다.

글사진=조진용기자


